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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투석 방법에 따른 뇌졸중의 임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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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말기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은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 중 뇌

졸중은 복막투석 환자에 있어서 발병 연령이 혈액 투석환자에서 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투석 방법에 따라 뇌졸중

의 양상이 다를 것으로 생각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복막투석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의 

임상 특징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복막투석 환자의 경우 수분 과다로 인하여 혈액 투석 환자에 비하여 

뇌출혈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가 있는 반면 혈액 투석환자에 있어서 투석 중의 헤파린 사용으로 인하여 뇌출

혈의 빈도가 높다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인에 있어서 투석 방법의 차이에 따른 뇌졸중의 임상 

양상에 차이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방 법 : 2006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졸중이 발생한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투석 시행 후 뇌졸중이 발생한 49명 중, 복막 투석 환자는 17명, 혈액 투석 환자는 32명 이었으며, 남성이 33%를 

차지 하였다. 기저 질환으로는 당뇨병이 34.4%, 고혈압이 43.8%를 차지 하였다. 전체 환자 중 뇌경색은 36 명 (26.5%)

에서 뇌출혈은 13명 (73.5%)에서 발생하였다. 복막투석 환자 중 뇌경색은 13명 (76.5%)이었으며, 뇌출혈은 4명 (23.5 

%)이었다. 혈액투석환자 중 뇌경색은 23명 (71.9%), 뇌출혈은 9명 (28.1%)에서 발생하였다 (p=1.0). 뇌졸중 진단 당

시 투석 방법에 따른 임상 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나이는 복막투석을 시행 받는 경우 64.2±9.2세, 혈액 투석을 시행 받

는 경우 58.5±10.2 세였다 (p=0.05). 수축기 혈압은 복막투석 환자에 있어서 164.3±38.7 mmHg, 혈액 투석환자에서 

155.0±35.8 mmHg였으며 (p=0.41), 뇌졸중 발생시 평균 투석기간은 복막투석 환자가 72.2±64.6개월, 혈액투석 환

자가 47.1±54.2개월 이었다 (p=0.16).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복막투석 환자와 혈액 투석 환자에서 각각 178.2±43.6 

mg/dL와 149.5±42.2 mg/dL 이었으며 (p=0.04),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7.6±36.7 mg/dL와 95.7±55.4 mg/dL 

(p=0.53), 혈중 HDL 콜레스테롤 값은 39.6±10.9 mg/dL, 47.2±15.2 mg/dL 이었다 (p=0.15). 칼슘x인 값은 복막투

석의 경우 40.5±15.3, 혈액투석은 36.8±11.8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38).

결 론 :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의 경우 투석 방법에 상관 없이 뇌경색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뇌경색과 뇌출혈의 발생은 투석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또한 뇌졸중은 복막투석 환자에서 혈액투석에 

비하여 고령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인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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